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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23일                                           대통령 발언록

민원·제도개선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공무원 여러분, 제도 개혁하여 효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신뢰

받는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다가갑시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여야간에 엄청 싸웠습니다. 저도 당사

자의 한 사람으로 싸웠는데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행정도 많이 변

했습니다. 많이 열리고 낮아지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주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옛날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나빠졌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국민들한테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얘

기를 착실하게 좀더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혁신을 하겠다고 어제 국무회의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

다. 정부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개혁하면 공무원들이 또 가슴이 덜컹합

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며 주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하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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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 앞으로 공무원 대접받기 좀 어려운 시대로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공무원이 가장 천대받는, 가장 비난받는 직업군이 될 가

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크게 혁신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이런 혁신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이나 5년 뒤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참여수석실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발표된 이 사례들을 활

성화하자, 잘 만들어 나가자, 잘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여론의 마당에 올라오지 않은, 올라오지 못한 민원들, 그 속에 있는 더 절

실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 자치단체에 제도개선실을 엽시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례의 확

산을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도개선담당관 같은 직책을 

두고 적극적 서비스와 실질적 사고를 통해 모든 것을 이런 방향으로 풀어

나가는 부서를 만듭시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 제도개선에 있어서 가장 좋

은 방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아닙니까. 


